
일본의 데이진(Teijin ; 帝人)  

- 기술 전승을 위한 테크노 칼리지 설립 

일본의 데이진(Teijin ; 帝人)은 ‘데이진 테크노 칼리지(Techno-college)’를 새

로 설립하고 베테랑(veteran) 사원의 지식, 기능, 기술을 다음의 젊은 세대에

게 전승하기 위하여 관리직에 있었던 퇴직간부 직원을 강사로 하여 2007년 

4월에 개교하였으며, 연간 약 80명을 수강자로 하여 5년간에 400명을 육성할 

계획이다. 

데이진 그룹에서는 현재 베테랑 사원이 머지 않아 대량으로 퇴직하게 되

어, 그들의 지식, 기술, 기능을 젊은 사원에게 전수시킬 것을 목적으로 이 칼

리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. 

이 칼리지에는 CTO(Chief Technical Officer ; 最高技術責任者)를 학장으로, 

CHO 1명과 CTO 보좌(補佐) 1명을 부학장으로 임명하고, 각 사업소장을 학부

장(學部長)으로 할 뿐만 아니라, 데이진 재직 중에 각 전문분야의 제1인자라

고 하던 퇴직 관리직 약 20명을 교수로 임명하였다. 데이진의 각 사업소에 

교수를 배치하여 장차의 현장 리더 후보인 수강자에게, 그 주간의 하루는 집

중교육과 생산현장에서의 맨-투-맨(man-to-man) 교육을 실시한다. 

또한 2개월마다 학부장, 교수, 소속장에 의한 체크 회의를 갖고, 체크 결과

를 수강자에 대한 개별교육에 반영시키도록 짜여져 있다. 그 외에 외부강사

를 초빙하여 집합연수(集合硏修) 등, 수강자에 대하여 폭넓은 교육을 실시한

다.♣ 


